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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 계열분리 본격화?
계열사 6곳 포함 본사 떠나 … 실질적 계열분리는 미궁 속으로

금호석유화학은 6개 계열사가 모두 이사한다고 8월30일 발표했다.

금호석유화학은 2008년 준공된 금호아시아나 본관 건물 27개층 중 5개층을 사용하고 있고 2015년 9월까지

계약기간이 남았지만 다른 세입자를 입주시키는 조건으로 만기 이전에 이사할 수 있게 됐다.

금호석유화학은 사무공간이 부족해 이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금호석유화학의 이사를

계열분리 과정으로 보고 있다.

2010년부터 박삼구 회장이 이끄는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계열분리를 추진하는 마당에 한 건물 <동거>가 불편

했다는 후문이다.

한 지붕을 떠나 각자 살림을 꾸리지만 금호석유화학의 실질적인 계열분리는 사실상 정체된 상황이다.

동생 박찬구 회장이 이끄는 금호석유화학이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12.6%를 매각하면 기업집

단에서 완전히 분리될 수 있음에도 아직 지분을 매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아시아나 주가가 떨어져 있는 시점에 굳이 지분을 처분할 필요가 없다”며 “주가가

올라 적절한 시점이 되면 팔 수 있다”고 밝혔다.

대신 금호석유화학은 자사가 제기한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금호타이어와 금호산업을 제외해달라는 소송의

결말에 기대를 걸고 있다.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를 계열 분리하면 사실상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실체가 사라지

게 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를 계열 분리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박삼구 회장이 사실상 지

배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금호석유화학은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 취소소송을 내고 10월

결심공판과 연말께 최종결론이 공정위의 처분과 반대로 내려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소송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공정위 처분이 뒤집어지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형 박삼구 회장은 2011년 11월 말 아들과 함께 보유하고 있던 금호석유화학 지분 10.45%를 처분해 친

족 사이의 계열분리 요건인 지분율 3% 미만을 충족시켰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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